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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의 서포터스가 헐시티와 정

규리그경기종료뒤실시한 맨오브더매

치투표에서골대를수훈선수로뽑았다

웨스트햄은 18일 영국런던의런던스타

디움에서 열린 헐시티와 20162017 정규

리그 17라운드홈경기에서후반31분터진

마크 노블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웨스트햄 승리는

헐시티의 슈팅을세차례(?)나 막아낸 골

대 덕이컸다

웨스트햄은전반 20분 헐시티의디외메

르시음보카니가때린슈팅이오른쪽골대

를 때리고 나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13분헐시티의앤드루로버트슨이올

린크로스를웨스트햄의수비수노블이몸

을 날려 헤딩으로 막은 게 또다시 골대를

때렸다

헐시티의마지막골대저주는후반15분

벌어졌다 로버트슨이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강하게시도한슈팅이오른쪽골

대를 맞고 나오면서 완벽한 골 기회를 또

다시날렸다

골대 덕분에 세 차례 위기를 넘긴 웨스

트햄은후반 31분미카일안토니오가유도

한페널티킥을노블이키커로나서결승골

을작성하며 10 승리를따냈다

트위터를 통해 진행된 투표에서 골대

(POST)가 57%의 지지를 얻으며 맨 오

프더매치에선정됐다 연합뉴스

김효주(21사진)가 새 시즌 첫 대회를

우승으로장식하며 2017년 재도약발판을

마련했다

김효주는18일중국광저우의사자후골

프장(파726312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

프로골프(KLPGA) 투어 2017년 시즌 개

막전인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최종 3라운

드에서 5언더파 67타를쳤다

최종합계는 6언더파 210타로 단독 2위

장하나(24)와 임은빈(19)을 2타 차로 따돌

리며정상에올랐다

김효주의 세 번째 현대차 오픈 우승이

다 KLPGA 투어와 중국여자프로골프

(CLPGA)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대회

에서김효주는 2012년과 2014년에도우승

컵을 차지했다 김효주의 KLPGA 투어

통산 9승째다 특히이가운데 5승을중국

골프장에서따내며중국강자면모를다시

한번확인했다

김효주는이날단독선두로출발하며우

승을 예감했다 그러나 실제 우승컵을 들

어올리기까지과정은순탄치않았다 2위

로 출발한 장하나가 전반 9홀까지 버디 5

개를잡아내며한때김효주를 2타차로밀

어내고선두자리를꿰찼었다

전반버디 2개로 2타를줄였던김효주는

13번홀(파4)에서버디를적어내며반등기

회를잡았다

같은시기 14번홀(파3)을돌던장하나는

곤경에빠졌다 두 번째샷이벙커에빠지

면서 더블보기를 기록 김효주에게 선두

자리를내주고 2위로내려갔다

김효주는 15번홀(파5)과 17번홀(파4)에

서 버디를 추가하고 18번홀(파4)을 파로

막으며선두를굳혔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김효주는 올해 시즌 첫 대회인

퓨어실크바하마클래식에서우승을거두

며 기대를 높였으나 추가 우승을 올리지

못해다소아쉬운시즌을보냈다

그러나올해의마지막대회이자내년시

즌 첫 대회인 현대차 오픈에서 정상에 오

르면서 유종의 미와 힘찬 출발을 동시에

이뤘다

2013년 이 대회 우승자인 장하나는 이

날 4언더파 68타최종합계 4언더파 212타

로공동 2위를기록했다

임은빈도 이날 4언더파 68타 최종합계

4언더파 212타를적어내며장하나와어깨

를나란히했다 중국여자골프의간판펑

산산은 최종합계 3언더파 213타로 단독 4

위를차지했다 연합뉴스

지동원과구자철이풀타임을뛴아우크

스부르크가 묀헨글라트바흐를 꺾고 리그

5경기만에승리를거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17일 독일 아우

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열린 독

일프로축구분데스리가20162017 정규리

그15라운드홈경기에서10으로이겼다

지난달 5일잉골슈타트전승리후 4경기

에서 3무 1패로부진했던아우크스부르크

는마누엘바움감독대행체제로치른첫

경기에서승점 3을획득했다

종아리를 다쳤던 구자철은 지난 11일

함부르크전 후반에 교체 출전한 뒤 이날

선발로나서며부상회복을알렸다

지동원과 구자철은 초반에는 최전방에

나란히 서서 공격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양팀은답답한경기를이어갔다

양 팀 통틀어 첫 슈팅은 전반 14분에야

나왔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지동원이 다이빙 헤딩 슈팅했지만 골대

를완전히벗어났다 후반 11분코너킥이

후문전혼전상황에서는구자철이자신에

게 연결된 공을 가슴으로 떨궈놓고 왼발

슈팅까지때렸지만수비벽에막혔다

아우크스부르크는후반 30분코너킥상

황에서 마틴 힌터레거가 헤딩 슈팅했고

이공은골대를맞춘뒤골망을흔들었다

한편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기성용(스

완지시티)은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 17라

운드미들즈브러전에도결장했다

최근 중국슈퍼리그로의이적설이나오

기도 했으나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해

유럽리그에잔류하겠다는의사를밝히기

도했다 연합뉴스

골대가 최고 수훈 선수?

세 차례 슈팅 막아 웨스트햄 팬 투표 1위

지동원구자철 분데스리가 풀타임

기성용 중국 리그 안 간다 공식 발표

KLPGA 현대차 오픈 3번째 패권

중국 가면 펄펄김효주 2017 개막전 우승

아우크스부르크지동원이지난 17일독일아우크스부르크의WWK아레나에서열린독일프로축구분데스리가 20162017 정규리그 15라운드묀

헨글라트바흐와의홈경기에서공을다투고있다 <아우크스부르크페이스북>
승리의 지구특공대


